
일본산 면사 20수 단사 - 단경기에도 가격 안떨어져 

일본 내에서 생산된 면사 20수 단사의 시중 시세는 1곤(困)에 5만 2천 엔

으로, 요즘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. 언제나 8월경에는 서서히 철이 

바뀌면서 햇것이 나오는 단경기(端境期)로 해마다 시세가 내림세를 보이는 

것이 관례인데, 2006년에는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 때문인지, 면사 시

세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. 

2006년에는 면사 수입이 크게 줄어, 파키스탄 실도 수입이 줄고 있다. 시

세 관계로 20수 단사는 일본산 실이 중심이 되어 계속 움직여, 파키스탄 실

은 30수 쌍사 등이 움직이고 있는데, 20수 단사는 일본산 실의 시세가 적절

한 감이 있어, 팔기 힘들다는 소리가 들려온다. 

예년에는 봄에서 여름에 걸쳐 시세가 떨어지다가, 가을부터 겨울이 되면서 

값이 올라가는데, 금년에는 상황이 다르다. 6월에 갑자기 늘면서 그 수준을 

유지하고 있으며, 예년처럼 가을 초입에 시세가 오를까 하는 점은 불투명한 

느낌이 커지고 있다. 제조 코스트가 오르는 등 공급면은 영향력이 큰 재료가 

여럿 나오고 있는데도 수요는 활발하지 못하다. 

많은 상사는 예년과 같이 가을 초입부터 시세가 오를지는 불투명하다고 

한다. 일본산 실은 상표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, 수

요에 따라서는 시세가 떨어지는 상표도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는 경향도 있

다. ♣  

 


